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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2주연속우승 아깝네

13~15번홀뼈아픈보기

LPGA숍라이트준우승

순천출신이정은(23 사진)이 미국여

자프로골프(LPGA)투어숍라이트클래

식(총상금175만달러)에서준우승했다.

메이저 퀸 이정은은 10일(한국시

간) 미국 뉴저지주갤러웨이의시뷰호

텔앤골프클럽베이코스(파71 6190야

드)에서열린대회마지막날3라운드에

서버디5개와보기4개로1언더파70타

를기록했다.

2라운드까지1타차단독선두였던이

정은은최종합계11언더파202타, 선두

에1타뒤진단독2위로대회를마쳤다.

3일끝난메이저대회US오픈에서우

승한뒤이대회에곧바로출전한이정은

은1라운드공동선두, 2라운드단독1위

등을달리며 2주 연속우승을노렸으나

이대회우승컵은렉시톰프슨(미국)에

게돌아갔다.

톰프슨은이정은과 10언더파공동선

두로 맞이한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약6ｍ이글퍼트에성공, 12언더파201

타로짜릿한역전우승을일궈냈다. 우

승상금은26만2500달러(약3억1000만

원)다.

이정은은전반에3타를줄인톰프슨에

게공동선두를허용했다가 11번홀(파

3) 버디를 잡아 단독 선두 자리를 되찾

았다.

비슷한 시기 톰프슨이 12번 홀(파4)

보기를적어내며둘의격차는 2타로벌

어졌다.

2주 연속우승에유리한고지를점한

이정은은그러나13번부터15번홀사이

에서 3연속보기를하며리드를지키지

못했다.

이정은보다두조앞에서경기한톰프

슨은 10언더파 공동 선두였던 마지막

18번 홀 티샷이 왼쪽 러프로 향했지만

두번째샷을홀약 6ｍ거리로보내이

글기회를잡았다. 이어시도한이글퍼

트가그대로홀안으로빨려들어가며톰

프슨이단숨에2타차리드를잡았다.

그러나 이정은은 준우승 상금 16만

1223달러를 받아 시즌 상금 151만5천

59달러를기록, 이부문선두를굳게지

켰다.

신인상 수상을 사실상 예약한 이정

은은 올해의 선수 포인트도 12점을 추

가, 95점이 되면서 선두인 고진영

(23)의129점과격차를좁혔다.

평균타수역시 69.641타로 1위인고

진영(69.200타)의 뒤를 이어 2위로 올

라섰다. /연합뉴스

광주세계수영대회광주 전남7명출전

백수연 김민섭 권하림등

한국대표82명명단확정

김서영

광주전남지역을대표해광주세계수영

선수권대회에출전할국가대표선수가확

정됐다.

한국 수영연맹은 광주세계선수권에 나

설경영29명(남14 여15),다이빙8명(남

4 여4),수구26명(남13 여13),아티스틱

스위밍 11명(여11) 대표팀 명단을 최근

발표했다. 선수 선발이 완료되지 않은 오

픈워터스위밍 선수단 인원은 8명으로 정

해졌다.

광주전남지역연고팀소속이거나출신

인 선수는 백수연(광주시체육회) 김민섭

(여수문수중3 이상 경영), 권하림(광주

시체육회다이빙), 추민종(전남체육회),

오희지(전남수영

연맹),한효민(한

체대),정병영(한

체대이상 수구)

등 7명으로 알려

졌다.

백수연은 한국

평영의간판이다.

2005년 6월중학

교 3학년 시절부

터태극마크를달

았으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아시안게임

에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그는 최근 경영

국가대표2차선발대회여일반평영200m

, 100m결승에서도1위를차지했다.

김민섭은역시중학생으로세계대회에출

전한박태환의계보를이을선수로평가된

다. 최근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남자부

접영200m에출전해쟁쟁한실업선배들을

제치고1위를차지,파란의주인공이됐다.

권하림은 지난해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로 출전했다. 같은해 전국체전 다이빙 여

자일반부 싱크로다이빙 3m, 플렛포옴다

이빙에서금메달을땄다.수구에출전하는

추민종(전남도체육회)도 지난해 아시안

게임국가대표였다.정회진전남체육회생

활체육팀장의 아들인 정병영(골키퍼서

울)선수도수구국가대표팀에포함됐다.

한편, 한국 수영의 간판으로 떠오른 김

서영(경북도청우리금융그룹)을 비롯해

임다솔(아산시청), 조성재(서울체고)까

지 국가대표선발전에서 FINA A 기준기

록을통과한선수들이대표팀명단에이름

을올렸다

개최국자격으로세계선수권에처음출

전하는남여수구대표팀은각각 13명의

엔트리구성을마쳤다.

오픈워터스위밍에출전할8명의선수는

오픈워터스위밍 국가대표 선발전과 경기

력향상위원회의추천을거쳐추후확정될

예정이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은다음달7일개막

해28일까지17일간의열전에돌입한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조선대모일환코리아오픈국제육상남자200m우승

조선대학교 모일환(2년)이 2019 코리

아오픈국제육상경기남자200m에서우승

했다.

모일환은 최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남자200m경기에서21초16의기록

으로일본의케이다카세(21초 30), 대만

의쇼우포예(21초42)를제치고가장먼

저결승라인을통과했다.

남자 400m계주(4×100mR)에서는조

선대(김중석, 김명하, 서준빈, 한승완)가

41초 48을 기록, 경북도립대(42초15)와

인도대표를제치고금메달을획득했다.

김국영(28 전광주시청,국군체육부대)

은남자100ｍ에서10초58에레이스를마

쳐3위에올랐다.

비가내리고,초속2ｍ의맞바람이불어

기록은만족스럽지않았다.

남자장대높이뛰기에서는진민섭(27 여

수시청)이5ｍ50을기록했다.진민섭은5

ｍ30과 5ｍ50을 모두 1차 시기에서가볍

게넘은후자신이보유중인한국기록(5ｍ

71) 경신을 목표로 5ｍ72에 도전했으나,

3차례모두바에걸렸다.

진민섭은 6월에열리는 KBS배전국육

상경기(6월13∼17일)와전국육상선수권

에서 한국 기록 경신에 도전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백수연

코리아오픈국제육상경기 200m에서 금

메달 딴 모일환(가운데)과 노명래(왼쪽)

감독,김현우교수. <조선대제공>


